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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ES OPEN 2007

CT&T레이디스오픈 2007개최 조인식

· (주)CT&T 오는 9월말 총상금 3억규모의 ‘CT&T레이디스오픈2007’ 개최

· 한국 여자프로골퍼의 세계적인 실력은 주최사인 CT&T의 세계 시장 석권 목표와 맞아떨어져

· 대회 컨셉트는 ‘골프대회를 통한 친환경 사회의 구현’
KLPGA(회장 홍석규)는 6월 25일(월) 12시,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친환경 적인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CT&T와 ‘CT&T레이디스 오픈 2007’의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CT&T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오는 9월 28일 부터 사흘간 총상금 3억원(우승상금 6천만원)으로 개최된다.

㈜CT&T 이영기 대표이사는 “한국 여자 프로 골퍼의 실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 임이 확인됐다. 이는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를 생산, 세계 시장 석권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우리 회사의 목표와 맞아떨어진다.”면서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KLPGA투어의 주최사가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CT&T레이디스 오픈 200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이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LPGA 민국홍 전무는 “국내 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대회 개최를 약속해주신 ㈜CT&T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세계 3대 투어로 성장한 KLPGA는 든든한 스폰서를 만나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주최사가 대회 컨셉트로 정한 ‘골프대회를 통한 친환경 사회의 구현’을 위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CT&T레이디스 오픈 2007’을 주최하는 ㈜CT&T는 그동안 산요, 야마하 등 일본 기업이 90% 이상 잠식하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부품 소재와 완제품의 국산화를 실현, 최근 54홀 규모의 레이크사이드CC와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기도 해 대외 무역 역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음과 매연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CT&T는 환경 단체와 연계하여 대회 기간 출전 선수들이 버디를 잡으면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환경 사랑 캠페인인 ‘환경 사랑 버디 이벤트’를 골프대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회 개요

· 대회명 : CT&T레이디스오픈 2007

· 일  시 : 2007년 9월 28일(금) – 30일(일)

· 주  최 : ㈜CT&T

· 주  관 :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총상금 : 3억원(우승상금 6천만원)

· 주관 방송 : Xports, J-Golf

㈜CT&T --------   ---- (02--------)

KLPGA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조세연(02-587-2929)

